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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광통신, 박하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! 

▶ 30여 년의 경력 갖춘 광통신 전문가, “글로벌 시장 선도할 것” 

▶ 사업부 중심 체제 확립 통해 지속 성장의 토대 마련 

 

<2019-01-09> 국내 유일 광섬유 모재 제조업체 대한광통신㈜(010170)이 신임 대표이사로 박하영 사

장을 선임했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 

 

박하영 사장은 1986년 대한전선에 입사해 2006년 글로벌 사업부장, 2010년 통신영업그룹장을 거쳐 

2012년 마케팅부문장을 역임하고 지난 2015년 대한광통신에 합류했다. 30여 년의 업계 경력 중 주로 

해외영업, 해외투자사업 분야에서 일해온 글로벌 전문가로서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 경험을 

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. 

 

대표이사의 신규 선임은 중장기 성장을 위한 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. 대한광통신은 주요 사업의 

내실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통신광섬유 사업부, 특수광 사업부, 광케이블 사업부 등 3개의 사업부 

체제로 본격 개편한다. 

 

현재 주력 사업인 통신광섬유 사업부는 도문현 코닝광통신코리아 전 대표이사를 영입, 사업부장으로 

선임했다. 도문현 부사장은 삼성전자 기술개발 그룹장·광통신사업부장으로서 업계 노하우를 축적한 광

통신 전문가다. 주요 사업부의 전문성을 한층 높여 지난해 증축 설비 안정화 지연으로 인한 실적 부진

을 만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. 

 

대한광통신이 ‘미래 먹거리 사업’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특수광 사업부는 오치환 전 대표이사가 담

당한다. 과거 광섬유 생산본부장을 역임한 역량을 살려 특수광사업의 사업 안정화 및 성과 가시화를 

추진한다. 현재 대한광통신은 췌장암용 프로브와 복강경용 프로브, 레이저용 광섬유 등 의료용·산업용 

광섬유를 국내외 전문 업체들과 함께 개발하고 있다. 

 

신임 박하영 대표이사는 회사 총괄책임자로서 광케이블 사업부를 직접 이끈다. 박하영 대표이사가 오

랜 기간 해외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토대로 영업망을 확대하고, 글로벌 생산기지 투

자 및 광섬유-광케이블 수직계열화를 통해 안정적 매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계획이다. 

 

대한광통신 신임 박하영 대표이사는 “광케이블의 핵심인 광섬유 모재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생산할 수 

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서,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심화하고 글

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시장가치를 창출하겠다”고 밝혔다. 

  



 

[참고자료] 

 

▶ 박하영 신임 대표이사 주요 약력 

1986.01  대한전선㈜ 입사 

2006.01  대한전선㈜ 글로벌사업부장 상무보 

2007.08  TU미디어㈜ 이사 

2008.10  ㈜온세텔레콤 이사 

2010.03  대한전선㈜ 통신영업그룹장 상무 

2011.01  대한전선㈜ 구조조정추진본부장 전무 

2012.03  대한전선㈜ 마케팅부문장 전무 

2015.10  대한광통신㈜ 부사장 

2019.01.  대한광통신㈜ 대표이사 사장 


